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글 민병덕 │  그림 강화경 │  감수 이성섭

초등 5~6학년 
독후활동지 (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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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민병덕		  · 그림: 강화경

· 출판사: 스푼북		 · 정가: 14,000원

· 분량: 160쪽		  · 대상: 초등 고학년

· 교과 연계: ��[사회 5-2]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국어 6-1] 8. 인물의 삶을 찾아서

] 책 소개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훙커우 공원, 윤봉길 의사는 일본 국왕의 축하연이 열리던 무대를 향해 폭

탄을 던지고 목청껏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짖었답니다! 우리가 물통 폭탄을 던진 독립운동가로 기

억하는 윤봉길 의사는 삼백여 편의 시를 남긴 문학가이자 농민들을 일깨운 계몽 운동가였을 뿐 아

니라, 인류애 가득한 지식인이기도 했답니다. 암울한 시기 우리나라의 독립을 꿈꾼 매헌 윤봉길 의

사의 생애를 따라가다 보면 희생과 정의로움은 물론, 역사의 의미까지 되새겨 볼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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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전

2 표지를 보고 떠오른 생각을 바탕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 보세요.

�

�

�

책 읽기 전: 표지 살펴보기

1 책의 앞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을 써 보세요.

번호 앞표지와 제목을 보며 드는 생각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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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1~3)

[24쪽]

“교장 선생님, 일본이 조선에 은혜를 베푼다면 왜 사람들이 만세 운동을 할까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다면서 왜 수업은 안 하는 것입니까?”

일본인 교장은 마침내 분노가 폭발했다.

“바로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수업을 하지 않는 것이다!”

[51쪽]

“역시 그냥 뽑아오기만 했군요. 큰일이네요. 당신 아버님의 묘소는 물론이고 이 묘표의 주인들도 모두 

묘소를 잃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봉길의 말에 남자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          ) 이 / 가 죄로다. 이것은 이 청년 한 사람만의 통곡이 아니라 글을 모르는 이 나라 국민의 통

곡 소리다. 일본 침략자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이다.’ 

�1 24쪽 대화를 읽고 일본인 교장이 어떤 마음인지 추측해 보세요.

�

2 밑줄 친 ‘큰일이네요.’로 미루어 볼 때 젊은이는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

�3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① 욕심                                        

② 무지

③ 유식                                        

④ 열정                                        

책 속으로

독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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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독서  중

3·1 운동

상하이 의거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만주 사변

물산 장려 운동

1923년, 조만식이 만든 단체를 중심으로 

국산품을 애용하고자 노력한 운동. 윤봉

길도 부흥원을 설립해 동참했다. 

1932년 4월 29일, 김구가 만든 한인 애

국단 소속 단원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에

서 열린 일제의 전승절 행사에 폭탄을 투

척해 일본 요인들을 암살한 사건.

1931년 9월, 일제가 중국 땅인 만주를 지

배하고자 자작극을 꾸며 일으킨 전쟁. 상

하이 사변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1929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학생들이 일

으킨 항일 운동. 한국과 일본 학생들 사이

의 싸움이 도화선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들

은 윤봉길도 동참을 호소했다.

1919년 3월 1일, 고종의 장례식을 계기

로 전국적으로 일어난 만세 운동. 평화 시

위였으나 일제가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이를 계기로 윤봉길 역시 우리나라의 현

실을 뼈저리게 느낀다. 

●

●

●

●

●

●

●

●

●

●

•�윤봉길 의사의 행적은 일제 강점기의 역사적 사건들과 맞닿아 있어요. 역사적 사건의 이름과 내

용을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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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후
책을 읽고 나서 

•�다음은 윤봉길 의사가 독립운동에 뛰어들겠다는 각오로 쓴 글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각오를 다

지거나 어떤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할 때, 스스로 하는 말을 써 보세요. 없다면 표어처럼 한두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표어를 만든 이유도 함께 써 보세요.

 �

�

�

�

�

“장부출가생불환 : 사나이가 한번 집을 

나서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 집을 나서 스스로 세운 뜻을 이룰 때까지 돌

아오지 않겠다는 윤봉길 의사의 각오가 엿보이

는 문장이에요. 상하이로 떠나기 전 남긴 글이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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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길 의사는 삼백여 편이 넘는 시를 남겼어요. 《불꽃이 된 독립운동가 매헌 윤봉길》에도 몇 

편이 실려 있지요. 윤봉길 의사의 삶을 떠올리며 다음의 시를 읽고, 세상을 떠난 윤봉길 의사에

게 답을 남겨 보세요. 시, 편지, 감상문 등 어떤 형식도 좋습니다.

독서  후
책을 읽고 나서 

[45쪽]

목계에 굽이굽이 흐르는 한줄기 시냇물

수덕사 깊은 계곡에서 스스로 샘솟아

내 몸의 더러운 때 깨끗이 씻어 버리고

마르지 않고 영원히 흐르고 또 흐르리

[92쪽]

나는 농부요, 너는 노동자다. 우리는 똑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높지도 낮지도 아니하다. 나는 밭을 갈고 너는 쇠를 다룬다.

우리들 세상이 잘되도록 쉬지 말고 일을 하자.

앞으로 앞으로 더욱더욱 앞으로

[146쪽]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에 깃발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읆을 슬퍼하지 말아라

(하략)


